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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방탄소년단, ‘기생충’, ‘미나리’ 등 

다양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

목받고 있다. 넷플릭스에서는 ‘킹덤’, 

‘이태원 클라쓰’ 등의 한국 드라마가 

오랫동안 시청 순위 상위권에 머물렀

다. 한국PR협회 김주호(영어영문학 

1980) 회장, 미디어학과 박종민 교수, 

리얼라이프픽쳐스 원동연(신문방송

학 1983) 대표가 한국 문화 산업의 현

주소와 미래에 대해 대담하는 자리를 

가졌다.

박 교수: 최근에 한국 영화를 포함

한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

각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

나요?

원 대표: 옛날에는 콘텐츠를 해외에 

홍보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고 특

히 영화는 배급 비용이 엄청났어요. 

예를 들어 한국 영화를 북미에 배급

하려면 1000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

어요. 한국 영화 표준 제작비가 40

억인 상황에서 홍보에 1000억을 쏟

는 것은 불가능했죠. 하지만 글로

벌 OTT가 한국에서 서비스되며 천

문학적인 홍보 비용 없이도 한국 문

화를 세계에 마음껏 보여내는 것이 

가능해졌어요. 그런 과정에서 K-

콘텐츠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

매김한 것 같아요. 디즈니 플러스, 

HBO Max, 아마존 프라임 등에서 

한국 콘텐츠를 탑재하지 않는 곳이 

없어요. 넷플릭스 관계자와 회의를 

한 적 있는데 미국 콘텐츠 다음으로 

매력 있는 게 한국 콘텐츠라고 하더

라고요. 현재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

드고 MZ 세대의 지향을 담아 작품

을 만들면 그것이 세계가 지향하는 

바가 된다는 거죠.

대학주보: 한국 콘텐츠가 미국 콘텐

츠 다음으로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

었다고 하셨는데 한국 콘텐츠가 세

계인을 사로 잡을 수 있었던 특별한 

이유가 있을까요?

원 대표: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

선진국화 되면서 한국의 표준이 세

계의 표준이 됐어요. 이제는 해외 

시장을 노리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

를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

한국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

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캐스팅과 자

본의 벽을 넘는 게 어렵단 말이에

요.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시장에 

몸담고 있는 인재들이 뛰어나고 경

쟁도 치열하죠. 그렇기 때문에 세계 

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주목 받는 

것 같아요.

김 회장: 원 대표는 40억 짜리 영화

를 만들며 홍보에 1000억을 쓸 수 

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

금 달라요. ‘미나리’와 ‘기생충’은 작

품이 훌륭하지만 이들이 많은 상을 

휩쓴 것에는 홍보의 영향도 컸거든

요. 이젠 선거, 영화, 스포츠 등 모

든 분야에서 PR이 필요해요. 지금

과 같은 시대에서 홍보비는 제작비

만큼이나 중요하죠.

박 교수: 스크린쿼터제 논란, 부산 

국제 영화제 개최 등 굵직한 사건이 

한국 영화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

고 생각하시나요?

원 대표: 한국 영화사 성장의 변곡

점이 몇 가지 있었죠. 첫 번째가 할

리우드 영화 직배예요. 이때 한국 

영화인들은 한국 영화가 죽을 것이

라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어요. 스

크린쿼터 축소한다고 했을 땐 수많

은 사람들이 삭발 시위를 하고 반대

했어요. 하지만 이때도 한국 영화는 

죽지 않았어요. 독립 영화는 국가에

서 지켜줘야 하지만 상업 영화는 철

저히 상업 논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

해요. 보호가 없어지니까 영화인들

은 절박해지고 역설적으로 영화의 

수준은 올라갔어요. 부산 국제 영화

제는 한국이라는 나라, 한국에서도 

콘텐츠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리는 

데 크게 기여했어요. 이름은 잘 알

렸는데 한국 영화의 시장은 아직 활

성화되지 않았어요. 앞으로 풀어나

가야 할 숙제죠.

김 회장: OTT가 성장하며 극장이 

사양산업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

각도 듭니다.

원 대표: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

우려를 많이 했어요. 중국 영화 시

장이 2019년에 가장 큰 흥행을 기

록했어요.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

에 셧다운이 많이 되면서 좀 주춤

했는데 2021년 춘절 흥행 기록이 

이미 2019년 춘절 흥행 기록을 넘

어섰고 노동절 연휴 흥행 기록도 

2019년보다 잘 나왔어요. 지금은 

회복세를 넘어서 폭발하고 있어요. 

OTT가 극장의 대체재인가 보완재

인가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영화

는 소비재이지만 경험재이기도 하

거든요. 극장의 강렬함을 경험해본 

이들은 극장 관람의 고유성을 포기

하지 않을 거예요. 극작용 영화와 

OTT용 영화가 구분될 순 있죠. 시

각적 효과가 많고 새로운 액션이 

등장하는 영화는 극장용 영화가 될 

거예요.

박 교수: 영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

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방향

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?

원 대표: 이제 금기나 원칙이 사라진 

시대가 됐어요. 이게 새로운 기회라

고 생각해요. 예전에 영화 제작은 

자본과 장비가 필요한 권력이었지

만 이젠 그게 깨졌어요. 지금은 휴

대폰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

요. 1인 창작자의 경우 퀄리티보다 

창의성이 중요해요. 틱톡, 인스타그

램, 페이스북 등등 다양한 기회가 열

려 있어요. 이젠 기회와 비용이 없어

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. 

비전을 달리해서 세상을 달리 보는 

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. 평범한 시

선에 머물지 말고 막 살면서 다양한 

도전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

다만 기본기는 탄탄해야 해요. 인문 

교양이라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

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.

대학주보: PR 전문가의 관점에서 

앞으로 한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 한 

말씀 부탁드립니다.

김 회장: 이명박 정부 때 세계의 주

요 관광지에 한식당을 차리라고 지

원을 많이 했어요. 그 자체의 성과

는 크지 않았지만 그런 요소가 케

이팝, 한국 드라마와 연결되면서 시

너지 효과를 냈거든요. 한류가 크

게 발전하고 국가 이미지를 대표한

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중국의 인

상, 뉴욕의 뮤지컬처럼 언제 어디서

나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. 

송승환 작가가 난타 공연을 만들어

서 서울과 제주에 전용관을 만든 것

처럼 해야하는데 한국 공연은 자신

이 선택해서 보기 힘들어요. 제가 

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에 아이스스

케이트장 하나를 케이팝 공연장으

로 만들어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는 

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. 그럼 (올

림픽 이후) 남은 유산을 적절히 활

용하고 관광지화도 할 수 있으니까

요.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

서 (공연장을 만드는 것이) 실현되

지는 못했는데 좀 안타까워요. 언제

든 한국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체계

화된 시스템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

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

생각해요.

김주호 회장은 한국PR협회 회장

이자 KPR 사장직을 겸하고 있다. 

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조직위

원회 기획홍보 부위원장직을 맡은 

이력이 있다. 박종민 교수는 PR 분

야를 전공으로 하는 우리학교 교수

다. 원동연 대표는 ‘미녀는 괴로워’, 

‘광해, 왕이 된 남자’, ‘신과 함께1, 2 ’ 

등을 제작한 영화제작가로 2018 아

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

크리에이터 상을 수상했다.

김가연 기자  rkdus0617@khu.ac.kr

지난해 드라마 ‘이태원 클라쓰’는 동남아시아의 넷플릭스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.

(사진=김가연 기자)

문화 산업에 관심이 많은 세 사람(왼쪽부터 박종민 교수, 김주호 회장, 원동연 대표)이 모여 한국 문화의 미래를 논했다.� (사진=김가연 기자)

한국을 넘어 세계로 
문화 산업의 미래


